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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r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

vity,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young women. Objectification Theory and Social Comparison The-

ory explain the process how young women's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influence their body sa-

tisfaction through a perceived media pressure, objectification of their own bodies and appearance compari-

son. These process ultimately affect the self-esteem of young female users. A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nd related hypothesis were examined. We collected an online questionnaire from 400 female participants in

their 20'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g-

gested tha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provided a good fit to the data and supported most hypothe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significantly influences young fem-

ale user's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

ture on media and body imag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were also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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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1%, 23억 명 가량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결과

이다.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보면 이 수치는 현저히 높아

져 전체 인구의 약 76%, 3천 8백만 명 가량이 SNS를 이

용한다고 보고되어있다(We are Social, 2016). 현대, 특

히 한국 사회에서 SNS의 사용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로서 SNS는 기존의 미디어와 근

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TV나 영화 등 기존

의 미디어는 일방향 정보전달이라는 원칙 하에서 발달

해 왔던 반면, SNS는 처음부터 양방향 정보전달을 위

해 개발되었다. 또한 단수 혹은 극소수의 공급자와 다

수의 수신자라는 수적 비대칭이 SNS 미디어 환경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미디어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수

신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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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특성과 유무선 초고속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개

인이 주체가 된 시각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사용

자는 자신의 프로필과 근황,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을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이 소스를 편집 및 조작한 결

과물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업로드된 타인의 시각적 정

보에 공감 혹은 반감을 나타내거나 이 정보의 생산 주체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응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생산

한 시각정보의 송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SNS 미디어의

특성은 사용자의 외모과시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외모

관련 행동의 수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 Vries et al., 2014). 이는 궁극적

으로 사용자의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된다(Gonzales &

Hancock, 2011; Kalpidou et al., 2011; Mehdizadeh, 2010).

미디어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

은 이미 반복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미디어는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이상화시키고, 그 이상

화된 몸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Jang & Song, 2004) 많은 여성들의 실제 몸과의 괴리를

확장시켜왔다. 이 지각된 간극의 크기는 스트레스와 불

안, 우울증 등, 사회 ·심리적 건강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

으며, 이는 결국 많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Benas et al., 2010). 기존의 매스미디

어(TV, 잡지, 인터넷 등)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

한 이미지가 여성의 신체이미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

구(Han, 2000; Kim & Lee, 2001; Lee, 2011; Tiggemann

& Miller, 2010)에서 밝혀져 온 반면, SNS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Meier & Gray, 2014). 또한 다양한 미디어 종류(Faceb-

ook, 인터넷, TV, 뮤직비디오, 잡지)의 사용이 여성의 신

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Fardouly et al.(2015)

의 연구에서는 Facebook과 잡지의 사용이 여성의 외모

에 대한 자기대상화 경향과 타인과의 외모비교성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각 개인

이 정보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와 현

저히 다를 수밖에 없는 SNS 미디어의 영향력을 탐구하

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

과 여성의 외모 관련 행동 및 신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

악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분야로 SNS의 사용이 여성의 신

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Ahadzadeh et al., 2017; Flynn, 2016;

Holland & Tiggemann, 2016).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SNS의 사용과 외모 관련 행동 및 신체만족도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각 나라별

로 사용되는 SNS의 종류 및 콘텐츠가 다르다는 것을 감

안하면, 국내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와 더불

어, 본 연구에서는 SNS 활동을 단순히 사용시간으로 파

악하는 것이 아닌, SNS 상에서의 활동 중 사용자의 신

체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모 관련 사

진활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용자의 SNS 상의 외모 관련 사

진활동이 여성의 사회 ·심리적인 외모 관련 태도, 신체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화이

론(Objectification Theory)과 사회비교이론(Social Com-

parison Theory)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상화

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은 미디어의 특성이 수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

되는 사회심리이론이다(Melioli et al., 2015). 본 연구는

이 두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이미

지에 미칠 수 있는 SNS의 영향력을 고찰해 본다는 학문

적 기여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의 SNS 영향력을 규명하고 올바른 SNS의 사용과 건강

한 여성의 신체이미지 확립을 촉구하는데 본 연구의 궁

극적인 목표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1. 국내 20대 여성의 SNS 사용 및 SNS 외모 관련 사

진활동 현황을 조사한다.

2.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과 여성의 신체이미지와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제시, 검증한다.

3.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여성의 사회 ·심리적인

외모 관련 태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신체이미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회심리이론인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SNS 외모 관련 사진활

동이 여성의 사회 ·심리적인 외모 관련 태도 및 신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와 신체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분야에 학문적 기여

를 갖는다. 또한,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궁극적으로 여성 사용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고찰해 봄으로서 건강한 신체이미지 확립을 위한 올

바른 SNS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적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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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SNS 사용과 외모 관련 사진활동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의에 따르면 SNS는 인터넷 상

에서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비스로(기

존 인간관계의 강화 및 새로운 인맥의 형성)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s cit-

ed in Lee, 2014). 2016년 1월 기준, 실제 활성 사용자(Ac-

tive User) 수에 따른 세계 SNS 순위(소셜 메신저 포함)

는 Facebook을 선두로, WhatsApp, QQ, Facebook mes-

senger, QZone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국내 SNS인 LINE

은 사용자 약 2.12억 명으로 14위에 랭크되었다(We Are

Social, 2016). 주로 사용되는 SNS의 유형 및 종류는 나

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톡

의 사용자가 41%로 가장 많으며, Facebook(27%), 카카

오스토리(17%), Facebook messenger(12%), Twitter(10%),

LINE과 Instagram(각 7%)의 순이다.

프로필 기반 SNS는 사용자의 사진이나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사용자와의 메시지, 댓글, 평

가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SNS 유형으로 국내에

서 가장 이용률이 높다. 대표적으로 Facebook, Instagram,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스타일쉐어, 텀블러 등이 있

다(Lee, 2014). 한국미디어패널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SNS

이용률 추이 및 현황조사보고서(소셜 메신저 제외; 동

일표본추적조사, 응답자 10,172명)에 따르면 2014년 기

준 약 40%(n=4,056)의 응답자가 프로필 기반 SNS를 이

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3년 조사에서 보

여진 약 31%와 비교하여 약 9% 증가한 결과이다(Kim,

2015).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미디어 서비

스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다른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률은 약 1~2% 내외의 완만

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SNS 이용률은 연평균 8% 이

상의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였다. 연령대 및 성별로는

20대 여성 집단(76.9%)의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SNS의 사용과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고

찰연구에서는 주로 SNS의 사용시간이 주요 변수로 상

정된 경우가 많았다(de Vries et al, 2014; Mabe et al.,

2014; University of Haifa, 2011). 최근에는 SNS의 사용

정도를 노출시간의 양만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Smock et

al., 2011). 실제로 Facebook의 예만 살펴보아도 사진이나

동영상의 포스팅, 프로필 업데이트, 채팅이나 문자를 통

한 커뮤니케이션 등 SNS 상에서 이용 가능한 앱, 콘텐츠

및 웹사이트 등의 수가 700만이 넘어서고 있다(Statistic

Brain Research Institute, 2015). 이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SNS 콘텐츠(예, 프로필 이미지)의 사용을 중심으로 각 콘

텐츠와 관련된 활동이 사용자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최근 연구동향이다. SNS 활동을

전체 Facebook 사용시간과 Facebook 상에서의 외모 관

련 콘텐츠 사용량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Meier and Gray

(2014)의 연구에서는 외모 관련 콘텐츠의 사용량이 다

양한 외모 관련 행동(예, 외모내면화, 체중에 대한 만족

도, 외모대상화, 날씬함 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 Facebook 사용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외모 관련 자기가치감은 SNS

상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와 강한 연관성이 있었으

나, SNS 사용시간과는 관련성이 없었다(Stefanone et al.,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활동과 자아존중감

의 관계연구에서는 자신의 프로필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반대로 부정적으

로 평가받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

었다(Peter et al., 2006).

사진게시물을 중심으로 사용자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며(Kapidzic, 2013), 사용자들은 자신의 가장 매

력적인 외모사진을 게시하는 SNS의 특성상, SNS 사용

자는 유명인이나 타인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Fardouly & Vartanian, 2015).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의 노출이 많이 될수록 수용자는 사회적으

로 아름답다고 받아들여지는 외모나 신체를 가져야 한

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외모

나 신체를 타인의 외모와 비교하는 경향이 높아진다(Me-

ier & Gray, 2014). 이에 본 연구는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

대상화이론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서구화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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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은 사회 ·문화적 미의 기준을 스스로 내재화

하여 자신의 신체나 외모를 ‘대상화’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고 설명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자신이 속

한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 자신의 외

모가 사회가 제시하는 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

정이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이다. 대상화이론은

주로 여성의 신체나 외모와 관련된 지각 및 인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정적

일 경우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신적인 건강(예, 우울, 식

이장애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Melioli et al., 2015).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상의 거의 모든 부

분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이러한 사회비교행동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estinger, 1954). 외

모비교는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한다. 이와 같은 비교가 일상화되어 객관화가 심화

되면 신체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험한 외모

관리행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de Vries et al., 2014). 대중

매체의 영향이 강력하고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게 인식되

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객관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은 사회 ·문화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 가능하여(Moradi, 2010), 이미 국내

에서도 개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 겪게 되는 외모 관련 행

동 및 그와 관련한 심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사용되어왔다(Kim & Seo, 2011; Lee, 2010;

Sung et al., 2007). 특히, 이 두 이론은 미디어에의 노출이

수용자의 신체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사회심리이론이다. 미디어

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의 노출이 많을수록

수용자(특히 여성)는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받아들여

지는 외모나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바라

보고 타인의 이상적인 외모와 자신을 비교하고 경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수용자의 신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지는 미디어와 사용

과 신체이미지와의 관계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이론을 최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SNS 미디어에

적용하여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여성 사

용자의 신체이미지 확립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대상화이론은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

박(예, 미디어 압박)을 크게 받을수록 자신의 외모 및 신

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하며(Guizzo &

Cadinu, 2017; Vandenbosch & Eggermont, 2012), 사회비

교이론은 이러한 압박이 여성의 외모비교성향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van den Berg et al., 2007). 일반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자신의 외모를 대상화하고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성향이 높다 할 수 있다(Meier & Gray, 2014).

SNS 상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용자의 사진을 접하게 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자연스럽게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를 평

가하고 다른 사용자의 외모와 비교하도록 유도한다(Rut-

ledge et al., 2013). 이에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 수준은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와 다른 사람과의

외모비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

설 3을 제시하였다.

외모나 신체를 대상화시킨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도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 자신이 속

한 사회환경 내에서 비교상대를 찾는데, 외모가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서 받아들여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고 평가한다(Tylka

& Sabik, 2010). 따라서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을 외모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대 사

회의 경향은 외모나 신체를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다른 사람과의 외모비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제안하였다.

가설 2.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 수준은 외모에 대

한 자기대상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 수준은 다른 사람

과의 외모비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다른 사람과의 외

모비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자기대상화 및 외모비교성향과 신체만족도의 부(−)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다(Calogero et al.,

2005; Myers & Crowther, 2007; van den Berg et al., 2002).

Calogero et al.(2005)과 Myers and Crowther(2007)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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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압박을 많

이 받을수록 여성의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경향은 높

아지게 되며 이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한

다고 밝혔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 ·문

화적 압박이 외모비교성향을 거쳐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한 van den Berg et al.(2002)의 연구에

서는 미디어의 압박을 크게 받는 여성일수록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체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은 모두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관계와 영향력의 결합에 대

한 것으로 여성의 신체이미지 연구에 있어 보다 깊이 있

는 이해를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Hesse-Biber

et al., 2006). 예를 들어, 여성의 외모를 ‘대상’으로 바

라보는 사회 내에서 여성은 더욱 그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파악

하기 위해 다른 여성의 외모를 대상화시키고 이를 자신

과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은 자신의 가

치가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학습되어진다. 자신

의 외모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여

성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가치

가 낮다고 판단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Tylka & Sabik,

2010). 따라서 자기대상화 경향과 외모비교성향이 높을

수록 여성의 신체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자기대

상화와 타인과의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가설 5, 가설 6),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가설 7) 다음의 가설을 제안

한다.

가설 5.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신체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다른 사람과의 외모비교는 신체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외모에 대

한 사회 ·문화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여성이 스스로의 외

모 및 신체를 대상화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경

향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밝히고자 다

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2. 연구방법,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설계유형의 통합연구법(Mixed Me-

thods)을 수용하였다. 먼저, Meier and Gray(2014)가 제시

한 Facebook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에 관한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국내 사용자의 SNS 사진 관련 활동 및

콘텐츠를 질적 조사를 통해 선별 ·확인하였다. 질적 조사

를 위해 8명의 20대 여성으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을 실

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자 모두 Facebook과 Instagram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사에 따라 사용하는 목적

과 활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명의 면접자

중 3명의 참가자는 두 개 이상의 Instagram 계정을 가지

고 공유하는 대상을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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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시물 생성 시 사진이 필수로 요구되는 Instagram

의 특성상, 사진 관련 활동은 Instagram을 통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본인이나 타인의 사진 게시하고, 본인의 사

진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타인의 사진에 댓글이나 ‘좋

아요’ 등을 통해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진보정필터나 어플(예, 싸이메라, 스프링, 픽스아트,

B612)의 활용도 외모 관련 사진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응답이 많았다.

질적 조사에서 확인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변수

의 측정도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여성의 사회

·심리적 외모 관련 태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

한 측정도구, SNS 사용현황,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성

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에 대한 문항 외의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타당

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상의 사진활동 중, 외모와 관련된

사진활동 여부를 사용자의 다양한 외모 관련 행동 및 신

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상정하여, 외모

와 관련된 사진활동에 대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국내 사용자의

SNS 활동에 관한 검증된 측정도구의 부재로 Meier and

Gray(2014)가 제시한 Facebook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

진활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국내

에서 많이 사용되는 SNS와 여성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Facebook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필 기반 SNS를 사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Facebook에서만 가능한 사

진 관련 활동에 관한 문항들은 제거하거나 모든 SNS 사

용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 결과, 총 8문

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예, 내 사진(얼굴 또는 상반

신만 나온) 게시하기, 내 사진(몸 전체가 나온) 게시하기,

친구 또는 팔로워의 사진(얼굴 또는 몸이 나온) 보기, 친

구가 올린 내 사진 보기, 내 사진(얼굴 또는 몸이 나온)

에 달린 댓글 확인하기, 친구 또는 팔로워의 사진(얼굴

또는 몸이 나온)에 댓글 달기, 내 사진(얼굴 또는 몸이 나

온)의 좋아요 확인하기, 친구 또는 팔로워의 사진(얼굴

또는 몸이 나온)에 좋아요 누르기].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의 측정은 Schaefer et al.(2015)의 Sociocul-

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4(SA-

TAQ-4)의 5가지 하위요인 중 미디어의 압박(Pressures-

Media; 4문항)을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Noll and Fredrickson(1998)의 Self-Objectification Ques-

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이 측정도구는 외모 관련 5문항(e.g, Physical Attractive-

ness)과 신체능력 관련 5문항(e.g., Health)을 포함한다.

응답자들은 각 10가지 신체속성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0)에서 가장 중요함(=9)으로 순위를 매긴다. 외모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에서 신체능력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을 뺀 점수는 신체능력에 대한 외모의 상

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점수를 나타낸다. 점수가 클수

록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외모비교

에 대한 측정도구는 11문항으로 구성된 Physical Appe-

arance Comparison Scale-Revised(PACS-R)(Schaefer &

Thompson, 2014)을 활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Multidi-

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Cash, 2000)

의 하위측정도구 중 하나인 외모평가(Appearance Eval-

u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응답자가

자신의 외모 및 신체의 매력도에 대해 평가하는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기존의 측정도구 중 하나인 Rosenberg Self-

Esteem Scale(RSES)(Rosenberg, 1965)을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 중, 긍정적인 질문 5문항을 선택

하여 사용하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과 외모에 대

한 자기대상화의 측정도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변수는 리

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에는 응답

자의 인터넷 및 SNS 사용현황과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위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인터넷 및 SNS 사용현황에 대

한 문항은 현재 사용 중인 SNS의 종류, 사용기간 및 이

용빈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사참

여자의 나이, 신장, 체중, 직업, 수입 수준, 교육 수준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

만 정도를 추정하는 신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23.0을 활용

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시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

uation Modeling)을 이용한 모델 적합도 평가 기준은 Chi-

squared Statistics, Incremental Fit Index(IFI>.95), Tucker-

Lewis Index(TLI>.95), Comparative Fit Index(CFI>.9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5)

를 활용하였다(Byrne, 2010; Hu & Bentler, 1999). 측정도

구의 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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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이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문항 간 내적일관성

인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다. 모든 자료에 대한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대

성인 여성(Kim, 2015)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선별 및 확인을 위해 2016년 12월 6일 SNS를 활발히 사

용하고 있는 20대 여대생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국의 20대 여성 중 SNS 상의 개인계정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최근 1주일 이내에 한 번 이상 사용한 응

답자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의 측정을 위해 프로필 기반 SNS의 사용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임의표본추

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400명의 유효데이터가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5.3세였으며 직업은 사무직(n

=173, 43.3%)과 학생(n=140, 3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74.3%(n=297)

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천만 원 이상~4천

만 원 미만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평

균 신장은 161.7cm, 평균 체중은 55.0kg으로 조사되었

다. 응답자의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1.0으로 정상 카테

고리였으며,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의 네 가지 카테

고리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응답자의 63.2%가 정상체

중(18.5≤BMI<23.0)에 속해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터넷 및 SNS 사용현황

20대 여성 응답자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4시

간 이상이 42.3%(n=169)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n=

92, 23.0%), 3~4시간(n=73, 18.5%), 1~2시간(n=39, 9.8%),

1시간 미만(n=26,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

하는 SNS(단일응답)는 Facebook(n=177, 44.3%)과 Insta-

gram(n=166, 4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400명의

응답자의 평균 SNS 사용기간은 약 55개월(4년 7개월)이

었고, 평소 SNS 이용빈도는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n=291, 72.8%). 대부분의 응답자는

스마트폰(n=394, 98.5%; 복수응답)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SNS에 대한 사용현

황 조사결과, SNS 상에서의 친구 또는 팔로워의 수는 평

균 153명이었으며, 일주일에 평균 약 2.4장의 사진을 게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NS의 공개범위 설정은

친구만(n=193, 48.3%) 또는 전체공개(n=143, 35.8%)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

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변수를 제외한 다섯 개의 주요 변

수(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미디어의 압박, 외모비교,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들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에서 하나의 단일차

원 요인이 도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념신뢰도(Cons-

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

tracted)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과 신체만족도에서 평균분산추출값이 .50 미만으로 나와

집중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각 구성개념의 변수 중

표준적재치가 가장 낮은 변수를 제거하였다. 최종 모델

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χ
2
=764.63, df=385, p=.000,

IFI=.96, TLI=.95, CFI=.96, RMSEA=.05)이었고, 표준적

재치(.50 이상), 개념신뢰도(.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

(.50 이상)이 모두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어 집중타당도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전체 확인적 요인분

석 후 각 요인별로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

고, 모든 요인들의 Chronbach's α 계수는 .70 이상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이 확인된 요인들

에 대해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구성개념에 있어 각 구성개

념에 대한 AVE 값이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제곱값보

다 큰 것이 확인되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판별

타당성을 갖는다고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2).

3.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
2
=810.46, df=413, p=.000, IFI=.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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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95, CFI=.95, RMSEA=.05로 전체 모형이 비교적 적

합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중, 가설 5(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신체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가설은 실증

Table 1. Results of CFA                                                                  (N=400)

Variables
CFA

loadings
AVE CR Cronbach's α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52 .86  .87

Post a photo of me, waist and above visible .64

Post a photo of me, full bod visible .59

View friends' photos that they've added of you .71

View comments on a photo of me .89

View likes on a photo of me .83

Do likes on photos of friends, followers, or someone .60

Media pressure

.73 .92 .92

I feel pressure from the media to look in better shape. .88

I feel pressure from the media to look thinner. .89

I feel pressure from the media to improve my appearance. .78

I feel pressure from the media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86

Appearance comparison

.67 .96 .96

When I'm out in public, I compare my physical appearance to the appearance of others. .74

When I meet a new person (same sex), I compare my body size to his/her body size. .83

When I'm at work or school, I compare my body shape to the body shape of others. .85

When I'm out in public, I compare my body fat to the body fat of others. .80

When I'm shopping for clothes, I compare my weight to the weight of others. .80

When I'm at a party, I compare my body shape to the body shape of others. .87

When I'm with a group of friends, I compare my weight to the weight of others. .83

When I'm out in public,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91

When I'm with a group of friends,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87

When I'm eating at a restaurant, I compare my body fat to the body fat of others. .77

When I'm at the gym, I compare my physical appearance to the appearance of others. .76

Body satisfaction

.53 .82 .82

I like my looks just the way they are. .67

I like the way I look without my clothes on. .75

I like the way my clothes fit me. .69

I dislike my physique.* .80

Self-esteem

.58 .87 .87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73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85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55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76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86

*: revers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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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경로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채택되었다. 전체적인 가설검증 결과는 <Fig. 2>에

각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미디어의 압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β=

.15, t=2.62, p<.01). 즉, SNS상에서 외모와 관련된 사진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외모관리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에 노출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Kim & Lee, 2001; Lee, 2011;

Stice et al., 2001; Tiggemann & Miller, 2010). 특히, 이러

한 결과는 시각적 매체인 사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

로필 기반 SNS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디어의 압박이 자기대상화와 외모비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되었다(β=

.39, t=7.95, p<.001; β=.05, t=9.29, p<.001, Respectively).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몸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낄수

록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외모가 중요시되

며, 자신의 신체나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경향이 높을수

록 자신의 외모를 타인의 외모와 비교하게 된다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β=.20, t=4.36, p<.001). 외모에 대한 자

기대상화와 외모비교는 모두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모에 대

한 자기대상화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of the model constructs

Model construct
Mean

(S.D.)

Correlations

SNS MP SO AC BS SE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2.67)

(00.98)
1

Media pressure
3.32)

(01.00)
.15*** 1

Self-objectification
−4.60)

(11.31)
.12*** .36*** 1

Appearance comparison
2.72)

(00.94)
.27*** .56*** .40*** 1

Body satisfaction
2.64)

(00.79)
.12*** −.36*** −.14*** −.24*** 1

Self-esteem
3.34)

(00.72)
.24*** −.13*** −.20*** −.18*** .50*** 1

**p<.01, ***p<.001

SNS: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MP: Media pressure; SO: Self-objectification; AC: Appearance comparison; BS: Body 

satisfaction; SE: Self-esteem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Path Std. path estimate (β) Std. error t-value p Acceptance

H1 SNS → MP .15 .07 2.62 .009 Accept

H2 MP → SO .39 .57 7.95 .000 Accept

H3 MP → AC .49 .05 9.29 .000 Accept

H4 SO → AC .20 .00 4.36 .000 Accept

H5 SO → BS −.05 .00 −.79 .428 Reject

H6 AC → BS −.29 .05 −4.79 .000 Accept

H7 BS → SE .66 .06 11.74 .000 Accept

χ
2
=810.46, df=413, p=.000, IFI=.96, TLI=.95, CFI=.95, RMSEA=.05

SNS: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MP: Media pressure; SO: Self-objectification; AC: Appearance comparison; BS: Body 

satisfaction; SE: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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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외모에 대

한 자기대상화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많

이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

t=−.79, p=.43: Reject H5; β=−.29, t=−4.79, p<.001: Acc-

ept H6).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경향과

타인과의 외모비교가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Fard-

ouly et al., 2015; Thompson et al., 1999; Tylka & Sabik,

2010; van den Berg et al., 2002). 마지막으로, 신체만족도

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은 채택되었다(β=.66, t=11.74, p<.001). 결과적으

로, SNS 상에서 외모와 관련된 사진활동을 많이 하는 사

용자일수록 그가 속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상적인

몸이나 외모를 가져야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되며,

이는 자신이나 타인을 외모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교

하게 되는 성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매력적인 외모가 인기 정도나 친구관계 형

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SNS의 특성

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Wang et al., 2010). 또한, 이

러한 성향은 사용자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궁

극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한 사회와 문화 내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상적

인 미의 기준이 존재하며,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된다. 최근 현

대 사회에서는 SNS가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문화도구

로 사용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교의 기준을 제

시하며, 그들의 사고, 태도,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SNS가 강력한 파급효

과를 가진 하나의 미디어로서 20대 여성의 신체이미지

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개인의 신체이미지는 그/그녀가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

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수용자는 자

신의 외모를 대상화시켜 바라보게 되며, 이상적인 신체

및 외모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수용자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Slater & Tiggemann, 2014).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의 외모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상적

인 외모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을 추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자아존중감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Moradi & Huang,

2008).

본 연구는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많을

수록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을 크게 느끼

게 되고,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를 대상화시

키게 하며 타인과의 외모비교단계를 거쳐 결과적으로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

계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대중매체를 통한 이상

적인 외모에의 노출과 수용자의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

중감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과 이러한 관계를 대상

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한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later & Tiggemann, 2014; Stice

et al., 2001; Tylka & Sabik, 2010).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

된 변수들 사이의 경로관계는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사용자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과

신체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van den Berg

Fig. 2. Results of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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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2)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

는 SNS 사용자가 느끼는 외모에 대한 미디어의 압박과

신체만족도와의 관계에는 타인과의 외모비교의 매개효

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외모

비교,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지만, 자기대상화와 외모비교 사

이의 경로 순서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Tylka and Sabik(2010)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는 외모비교과정을 거쳐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Fardouly et al.(2015)

의 연구에서는 SNS 활동과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의

관계에는 사용자의 외모비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대상화이론과 외모비교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Tylka and Sabik(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궁극적으로 여성 사용자의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으로서, 사용자의 건강한

신체이미지 확립을 위한 SNS의 중요성 인식과 이와 관

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및 학문적인 의의를 가지며,

다양한 사회적 기대효과를 갖는다. 우선, 학술적인 측면

에서 20대 여성의 SNS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과 신체

이미지와의 관계를 대상화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바탕

으로 파악했다는 이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Moradi and

Huang(2008)은 자기대상화 이론에 대한 고찰연구에서

외모비교, 외모에 대한 자기대상화 및 자아존중감 사이

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은 자

신의 가치를 외모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다른 여

성들의 외모와의 비교과정에서 자신의 외모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

게 된다는 것이다(Tylka & Sabik, 2010). 또한, 본 연구의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변수

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SNS 사용현

황 및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SNS 사용에 대한 의식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수용자의 신체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외모 관련 행동을 야기한다. 일

반적으로 미디어에의 노출이 많을수록 사용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

아진다(Mabe et al., 2014). 또한 낮은 신체만족도는 위험

한 외모관리행동과 연관성이 높다(예, 성형수술, 식이장

애행동)(de Vries et al., 2014; University of Haifa, 2011).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로 작용하는 SNS는

다른 종류의 미디어(TV, 잡지 등)보다 사용자의 외모관

심도나 식이장애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다(Mabe et al., 2014). SNS 상에서의 외모 관련 사진활

동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의 노출빈도가 높

아짐에 따라 마르고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게 되며, 자신의 외모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게 되어 SNS 사용자의 신체이미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

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

한 과정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화이론과 사회비

교이론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20대 여성

사용자의 신체이미지 인식에 있어 SNS의 강력한 영향력

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

구의 참여자는 임의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2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

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변수에 대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응답자들 스스로의 답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도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Facebook 상에서의 사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선별, 수정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

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 검증을 거쳤으나, 이 후 본 연구에서 제안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변수에 대한 추후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SNS 사용률이 높

은 20대 여성을 모집단으로 한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 및 성별에 있어 SNS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이 사용자의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주변환경

과 준거집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는 SNS와 신체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깊

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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